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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ICT)의 로벌 가치사슬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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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accounting approach of separating the value chain components that occur between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a country's total exports, and applied this analysis to the natio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nalysis results of ICT's global value chain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cusing on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value added standard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export amount standard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particular, the gap was starkly visible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nufacturing sector, where 

global vertical specialization was developed relatively. As a representative sector, the computer-related 

equipment sector exported to China became more specialized vertically than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Next, the method of participating in vertical specialization of Kor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and its relative posi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came from domestic products 

(0.25/35.16) whose total exports, which were double calculated in the case of the U.S. market, returned 

home. On the other hand, about 32.68 percent returned to the Chinese market. Finally, in the global value 

chain level, the SW sector occupied a medium vertical culture location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sector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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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생산단계가 여러 나라에서 수직  는 통합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재 투입은 여러 번 다

른 나라를 통과한다. 결과 으로 통  무역통계는 

특정한 국가가 기여한 가치척도로서 차 신뢰도가 떨

어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로벌가치사슬 

방법론은 재 산업연 분석에 기 한 기존 연구보다 

포 인 통합개념의 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논문

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서 요한 국가의 부가가

치를 추 하고, 국제무역에서 수직 문화를 측정하며, 

로벌가치사슬분야에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고, 실

제로 이를 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용한 로

벌가치사슬방법론은 근본 으로 회계 근이기 때문에 

로벌가치사슬의 원인과 결과를 직 으로 분석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천별로 부가가치를 설명하기

한 정확하고, 비교  잘 정의된 개념체계로서 무역에 

한 범 한 문제를 잘 이해하기 한 필수  근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1)

공 가치사슬은 부가가치원천  사용지역체계로 설

명될 수 있다. 이론 으로 공  가치사슬 내에서 각 생산

자는 투입물을 구매한 다음에 생산의 다음 단계에 비용

에 포함되는 가치를 추가한다.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가치는 수출국의 생산요소에 지불된 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나 모든 공식무역통계는 간투입물과 최종생산물 

모두를 포함하는 포 인 용어로 측정되기 때문에 국제

으로 국가를 두 번 이상 통과하는 간재가치는 두 

배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총 교역통계의 개념  그리고 

실제  결 은 국민계정체계(National Account 

System)로 회계기 체계의 모순과 함께 경제 문가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오래 동안 문제로 인식되었다.

통  Dornbusch et al.[1977] 모형에서 각 제

품은 두 단계의 생산 차가 필요하다. 국가 으로 무

역균형이 달성되면 특정 생산단계에서 문성을 갖추

고, 무역 상국가와 순차 으로 연결되어, 최종제품을 

생산한다. 이들 통무역모형은 수직 문성이 무역으

로 인하여 복지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 다. 첫 번째 방법은 단순히 생산개별단계에서 

1)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벌가치사슬의 근방법은 체  문제해결 안으
로 제안될 수 있음. 

문화가 노동 문화를 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직  문화방법은 약간 미묘하게 발생한다. 제 2차 

세계  이래로 무역량이 속하게 증가했으며, 측정 

가능한 무역장벽은 서서히 어들었다. 수직 문성이 

없는 무역성장의 규모를 설명하기 한 세  운송비

용 근경우에 외국  국내 제품이 소비 는 생산에 

강한 체 계야 한다. 강한 체가능성은 무역장벽감

소로 인하여 이득이 상 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로 수직 문화가 무역장벽감소효과를 확 시키기 

때문에 외국  국내 제품이 상 으로 약한 체재

일지라도 규모 무역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직 문성증 는 보다 큰 복지혜택을 의미할 

수 있다.

수직  문화 사례로 자 제품, 의류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서 단일 제품 는 단일 부문에 한 상세

한 미시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한 로벌 가치사슬에 

한 사례 연구는 총매출액과 부가가치 거래액 간의 

불일치에 한 상세한 시를 제공했다. 특정한 산업

의 로벌 생산체인에 한 직 인 이해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와 총 무역 간의 격차와 경제 간 국경 

간 생산 사슬 간 격차에 한 포 인 그림을 제공하

지 않는다. Hummels et al.[2001]의 노력을 포함

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수직  문화 문제를 체계 으

로 검토했다. 그들은 한 국가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직

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 수출을 

생산하기 해 수입된 간 투입물을 사용한다. 둘째,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해 다른 나라의 투입물로 

사용되는 간재를 수출한다. 이들은 한 가지 해결방

법으로 국가의 투입산출(IO)표를 토 로 하여 해당 

국가수출에서 수입된 외국 내용물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로벌차원 무역 분석 로젝트(GTAP)는 세계 투입

산출자료[WIOD, Dietzenbacher et al., 2013]를 

기반으로 국제 인 국가 간 투입산출량(ICIO)자료가 

구축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특정 산업부문의 무

역과 하게 련되어있다. 즉 우리나라와 요한 정

보통신부문의 수출입국가인 국과 미국의 수직 문화

에 한 특정산업의 분석과 부가가치무역을 통합함으로

써 연구기여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용한 로벌 

차원에서 부가가치사슬분석이 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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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가 가치수출, 원천국가로 돌아오는 국내 부

가가치, 외국 부가가치  기타 추가 이  계산식 조건

을 포함하여 총 수출을 다양한 구성 요소로 완 히 분

해할 수 있는 통일되고 투명한 수학  임 워크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서 부가된 수직 문화  부가

가치에 한 측정은 이 체계에서 생될 수 있으며, 이

러한 구성 요소의 선형조합으로 표 될 수 있다. 왜 일

부 기존의 측정이 본 측정체제에서 일반화된 조치의 

특수한 경우인 지와 왜 제한된 간무역이 용된 좀 

더 일반 인 다국  체제에서 원래의 정의에서 수정되

어야하는지에 한 이유를 보여 다.

둘째, 공식 거래통계에서 단순히 이  계산항목을 

제외하는 신에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  계산항목

의 다른 유형을 수량화하는 회계공식을 제공하 다. 

한 국가의 총 수출에서 서로 다른 이  계산항목의 상

인 요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로벌 생산사슬

에 한 해당 국가의 깊이와 패턴을 측정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일부 분야에서 국과 한국

은 비슷한 부가가치 수출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이  계산항목구성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국의 경우에 이  계산항목은 주로 국이 수출하는 

최종제품에 외국부품( : 외국 제품설계 는 기계류)

을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경우에 이  

계산항목은 주로 가정에서 최종 으로 제시되고 소비

되는 부가가치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해외에서 생

산된 최종 삼성제품에 사용되지만, 한국 시장에서 

매되는 삼성제품 디자인). 총액과 함께 이  계산항목

의 구조는 한국  국의 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각 

치에 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본 회계 임워크는 부가가치 무역통계에 

한 측 가능한 벤치마크를 제공함으로써, 무역과 

공식 무역통계의 부가가치 측정 간의 정확한 계를 

수립하고, 국가정책의 기존 자료수집 행을 크게 바꾸

지 않고도 재의 공식 무역통계에서 락된 정보를 

수정하기 한 국내  국제 통계 기 을 한 실행 가

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넷째, 추정한 세계 투입산출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자료구축보다 국제 원천과 간재사용을 더욱 잘 

포착할 수 있다. 양국 교역에서 간재를 산정할 때에 

통상 인 비례성 가정보다는 상세한 수입통계의 최종

용도분류( 간 는 최종)를 사용한다. 역시 국과 

한국의 가공무역에 한 개별  입출력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에서 기술한 수출량문제 을 거시 으로 악하기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ICT) 성장을 보았다. 

<Figure 1>에서 보듯이, 2000년 부터 우리나라 정보

통신산업의 성장률은 GDP 성장률보다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즉 정보통신산업성장이 GDP 성장에 핵심  기여

를 하고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율보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증가율이 더욱 빠르

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간략한 자료로부터 정보통신

산업은 21세기에 우리나라 경제  산업발 에서 로

벌가치사슬변화를 분석하는 좋은 기간이며, 국제무역구

조를 이해할 수 있는 략  산업분야가 될 수 있다. 

Data Source: Bank of Korea, Announcement of ‘Monthly 
Survey Statistics’.

<Figure 1> Comparison of Export Trend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Korea

<Figure 2> Structure of the Global Productivity Value chain in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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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ank of Korea[2018]는 유사한 연구로 

로벌 가치사슬의 황과 시사 을 제시하 다. 본 연

구의 경우에는 체 우리나라 경제를 바탕으로 로벌

가치사슬을 조명하 다. 로벌가치사슬분석의 이

은 국가차원보다는 산업부문차원에서 보다 많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공 사슬은 평균

 개념을 용함으로써 부문의 로벌가치사슬이해

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수출국가에 한정함으로써 정책  

시사 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는 데 목 이 있다. 

<Figure 2>는 본 연구의 주요 상인 한국과 미국 그

리고 국의 로벌가치사슬에 한 구조를 보여 다.

2. 국제 투입산출분석방법론

2.1 국제 투입산출분석 필요성

국내투입산출분석을 넘어서 국제투입산출분석의 필

요성은 수많은 새로운 핵심생산요소들이 길고 복잡한 

로벌 가치사슬에서 생산 활동에  더 많은 도

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로벌 가치사슬진화를 다

르게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 변화”  일부로

는 최근 OECD의 분석에서 많은 기업이 활동을 재택

근무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논의되었다. 기업은 

생산 지화, 즉 생산을 시장에 더 가깝게 함으로써 

소싱 략을 차 변화시키고 있다. 결과 으로 로벌 

가치사슬의 재조정은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로벌 가치사슬의 지형이 다양해지고 분산되는 시 에 

놓이게 될 것이다. 로벌 가치사슬의 로벌 허  외

에도 생산은 선진국과 신흥 경제 모두에서 최종 시장

에 가까운 지역/지역 허 에 차 집 될 수 있다.

다른 세계  추세로 규모 기업들은 1990년 와 

2000년  반에 비용 신흥 국가에서 생산 활동에 

집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신흥 경제국에서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를 들어 국(특히 국의 동해안)은 

평균 시간당 임 이 연간 15~20%씩 증가하는 것을 

찰했다. 신흥 경제국의 평균 시간당 임 은 2000년 

미국 평균의 약 2%로 추정되었지만, 2015년에는 9%로 

빠르게 상승했다. 임  수렴 상은 로벌 가치사슬에서 

노동 집약  활동에서 신흥 경제국의 비용 우 를 빠르게 

침식할 것으로 믿어지며, 일부에서는 로벌 가치사슬이 

덜 범 하게 될 것이고, 향후에는 리쉬어링이 요해질 

것이라고 측된다. 이러한 활동의 자동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향이 상 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로벌 

가치사슬의 길이와 복잡성은 실제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노동 집약 인 활동은 종종 가의 조건을 

가진 다른 신흥 경제국에 이 되며, 결과 으로 로벌 

가치사슬의 길이와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디지털 커뮤니 이션 기술이 로벌 가치사슬의 성

장을 진할 것이지만, 정보기술은 반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으며, 로벌 가치사슬을 단축시킬 수 있다. 

로보틱스, 자동화, 산제조, 인공지능 등은 모두 노

동비용이 낮은 신흥 경제국에서 생산의 이 을 여, 

국제 생산 분업의 진 을 일 수 있다. 이미 제조 산

업계에 리 사용되는 로 은 반복 인 활동과 매우 

정확하게 정의된 환경에 합하다. 로 에는 센서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의 움직임은 미리 계획되고 

로그래  되어있다. 한 로 랜트설치는 일반 으

로 수년이 아닌 수개월만 걸린다. 를 들어 소비자 

자제품의 생산은 손으로 종종 수행되고 있다. 가 제

품의 수명주기와 출시시기가 짧기 때문에 로 공장이 

후계자가 출시될 때까지는 재 제품을 만들 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량 생산에서 량 맞춤화로의 환은 경제가 

시장에서 수백만 개의 틈새시장으로 차 이동하게 

될 것이다. 제한된 수의 제품을 정기 으로 출시하는 

신 소비자가 끊임없이 무한한 품종을 지속 으로 

매 할 것이다. 특히 맞춤형  패션 제품의 경우에 기

업은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야하며 때로는 

신제품을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길고 복

잡한 로벌 가치사슬에서 생산 조직은 소비자수요의 

변화에 응하는 기업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크게 제한

된다. 한 제조업체들은 오늘날 표 화되고 상용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다른 제

품 사양을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공

과 수요 사이에 이러한 단 이 큰 비용으로 발생한

다는 사실을 차 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소비재 분

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은 시장신호에 신속하게 응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이 국제 으로 문화된 생산 

장벽을 크게 감소시킨 반면에 로벌 가치사슬 자체는 

새로운 단 을 제공하 다. 기업은  먼 거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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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열사와 본사 간의 모니터링, 의사소통  조정에 

한  비용이 처음에 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을 잘 알고 있다. 리, 물류  운 상의 문

제로 인해 종종 요한 ‘숨겨진’비용(즉, 오 쇼어 결

정에 고려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오

쇼어링을 게 는 비 수익성으로 만들었다. 한 

로벌 가치사슬의 길이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에 느린 

운송흐름에 갇 있는 재고와 재고량에 일부 운 자본

에 묶이게 된다. 는 실망스러운 비용 감 외에도 여

러 기업에서 오 쇼어 제품의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표 품질은 종종 새로운 생산실행과 결함이 

있는 제품의 리콜을 발생시키고, 해외 아웃소싱의 총

비용을 더욱 높인다.

이 밖에도 로벌 가치사슬은 종종 매우 복잡하고 

범 해서 가치사슬의 일부분(매우 국지 으로)이 

가치사슬 반에 걸쳐 신속하게 효과를 래할 수 

있다. 기업이 로벌 가치사슬의 길이와 깊이에 한 

완 한 개요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벌 

가치사슬을 조직할 때에 기업은 통 으로 단일 소

싱, 시성(just-in-time)생산  소규모 재고와 같

은 원칙을 용하여 비용을 이는 데 주력했다. 느슨

함이 은 시스템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에는 

효율성을 증가 시키지만, 험발생 시에 그 충격을 빠

르게 한다. 한 생산단계의 고장은 체 가치사슬

을 통해 신속하게 되어 공  사슬을 완 히 단

시킬 수 있다. 기업이  세계에 사업을 확산할수록 

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성

이 커진다. 최근 일본의 지진, 태국의 범람, 아이슬란

드의 화산폭발 등 자연 재해의 결과는 로벌 가치사

슬이 무 질 때에 기업과 국가의 잠재  비용을 보여

다. 기업은 테러, 지정학  불확실성  안정성, 정

치  험, 사이버 보안문제, 염병 등을 포함하여 

로벌 가치사슬 단 원인이 많은 여러 험스런 원천으

로부터 로벌 가치사슬 활동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로벌 가치사슬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기업

은 비용효율과 험분산  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

력한다.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로벌 세계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공  사슬을 조정

함으로써 “just-in-case” 략을 “just-in-time” 략

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를 들어, 공  사슬에 내재

된 험을 다양화하기 해 기업은 동일한 제품에 한 

체 로벌 가치사슬을 차 고려하여 공  사슬에 약

간의 복을 추가한다. 공  사슬의 탄력성을 더욱 높이

기 해 로벌 가치사슬을 단축하고, 생산과 시장을 

더욱 가깝게 한다.

2.2 로벌가치사슬 개념정립  측정방법

2.2.1 개념

기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측정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Hummels et al.[2001]이 제안한 첫 번째 척도

로 수직 문화의 한 국가의 수출에서 수입된 내용물을 

가리킨다. VS로 표시된 이 측정량에는 수출량에서 직  

 간 으로 수입해온 내용물이 모두 포함된다. 수학

 용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1)

여기서  은 수입투입계수이다. 는 항등행렬이며, 

 는 국산투입계수이다. 는 수출량을 말한다. 

둘째, Hummels et al.[2001]이 제안하고, VS1

로 분류된 두 번째 측정방법은 수출 측면의 수직 문

성을 고려하여 제 3국을 통해 간 으로 최종 목 지

로 보내지는 간재  수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VS1에 한 수학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세 번째 측정방법은 다른 나라의 수입품으로 사용하

여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는 수출품

의 가치이다. 이 측정개념은 Daudin et al.[2011]에 

의해 제안되었다. VS1의 하  집합이므로 이라고 

부른다.

네 번째 측정방법은 부가가치가 있는 수출이며, 이

는 원산지국가에서 생산되고, 목 지국가에서 흡수

되는 부가가치이다. Johnson et al.[2012]은 이 측

정개념을 제시하고, 총 수출액에 부가가치가 있는 수

출비율 는 무역의 부가가치내용물에 한 요약 측정

치로 “VAX 비율”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  정의에 따르면 부가가치는 “순”개념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직 문화의 처음 세 

가지 측정개념은 둘 이상의 국가의 총 수출에 나타나는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식 무역통계의 

이  계산된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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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측정값이 일반 으로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계산은 그  하나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나 에 보듯이 분석 으로나 수치 으로 보여  특별한 

경우에만 동등해진다. 이러한 기존 측정개념은 모두 독

립  실행지표로 제안된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일반

인 수학  틀은 그들을 한 통일된 회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명시 으로 그들의 계를 말해 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보듯이 국가의 총 수출을 

여러 구성요소의 합계로 나  통일된 체제를 제공하

다. 부가가치 수출품인 VS, VS1  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선형조합이다. 기존 연구에서 간재의 양

방향 교역이 없다는 제한 인 가정이 없이 VS법안을 

일반화하는 방법을 보여 다. 다양한 이  계산된 조

건을 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

게 식별된 구성요소의 합계가 총 수출의 100%를 산

출한다는 의미에서 완 하다고 볼 수 있다.

2.2.2 측정방법

두 국가 무역경우를 국가 무역으로 일반화 시켜보

자. 아래 수식 (2)는 9개의 항을 갖는다. 일반화 수식

의 하나의 주요한 차이 을 제외하고 두 국가의 경우

인 간단한 수식으로 표 될 수 있다. 두 나라의 경우와 

국가무역의 주요 차이 으로 직  수입자가 직  흡

수하는 두 가지 부가가치 외에도 부가가치가 존재하는 

수출에서 제 3국을 통한 간  부가가치 수출을 나타내

는 추가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세 

용어는 부가가치가 있는 수출(2개국의 경우에 2개요

인)이다. 두 번째 호로 묶인 표 에서 네 번째와 다

섯 번째 요인은 원천 국가의 GDP의 일부인 최종 수

입과 간재 수입 모두에 추가된 원산지 국가의 가치

를 포함한다. 공식 인 총 수출 통계에서 이  계산된 

부분을 나타낸다. 

두 나라의 경우와 다른 은 국가의 각국에서 

수입한 국내 부가가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와 호 안에 있는 세 번째 요인은 최종재와 간

재에 모두 포함된 외국 GDP를 포함하여 원산지 국가

의 총 수출액에 한 외국 부가가치인 GDP를 나타낸

다. 수식 (2)는 개별 국가별 원천에 의해 외국 부가가

치(GDP)를 더 분해하기 때문이다. 식 (2)의 여섯 번

째와 아홉 번째 항이 두 개의 순수한 이  계산식 항이 

있지만, 그들은 양국 간 간경로의 이  계산된 부분

을 요약한다. 식 (2)에 의해 이루어진 체 총 수출 회

계체계는 <Figure 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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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은 매우 간단한 시를 심으로 시각

화했기 때문에 경제  직 력에 의해 각 경우에 총 수

출을 분해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간단히 시각 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분해공식이 생성하는 결과와 동일하

다. 그러나 분해공식은 한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구조

(최종재 (v1), 간재 (v2)  제 3국을 통한 간 수

출 (v3)의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체 으로 이

계산 요인을 원천 으로 자국 수출이 타국에서 다시 

자국으로 수입된 요소 (v4), 외국의 부가가치 (v7),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간재로 인해 이 으로 계산

되는 요인 (v9)로 분해한다. 

결론 으로 요약하면, 로벌 가치사슬의 분석모형

보 에 이어 새로운 통계 도구, 국가 간 투입산출표  

새로운 분석틀이 최근 경제개발의 공   수요 연계를 

하게 나타내기 해 개발되었다. Koopman et 

al.[2014]는 부가 가치를 원천  최종 목 지별로 국

가별 총수출을 분해하는 신 인 회계 방법론을 제안

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Lee  and Jung[2017]이 세

계산업연 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세계투입산출표를 설명하고, 해설한 연구는 존재하기

만 특정한 산업  국가를 상으로 용한 시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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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ccounting Decomposition on Total Export

Borin and Mancini[2017]은 이  연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부문별 수 에서도 양국 간 무역

흐름에 한 일  분석모형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근법을 더욱 발 시켰다. 총 무역흐름에서의 외국 내

용물의 정확한 분류와 수출국의 을 고려한 이들 

구성요소의 새로운 분류를 제공하 다. 본 연구에서는 

Borin and Mancini[2017]의 무역 분해방법을 앞

에서 살펴본 Koopman, Wang, and Wei[2014]

의 이론  기 에서 수정하여 정보통신산업부문

(ICT)에 용하 다.2)

다음 장에서는 2014년도 한국을 심으로 정보통

신산업으로 분류된 컴퓨터 련 기기(세계 투입산출표 

17부문), 반도체 련 정보통신기기(세계 투입산출표 

18부문), 방송 화 련 서비스(세계 투입산출표 38

부문), 통신서비스 부문(세계 투입산출표 39부문) 그

리고 SW 련 서비스(세계 투입산출표 40부문)에 

하여 국과 미국을 무역 상국으로 상정하여 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 다.

3. 정보통신산업 로벌가치사슬분석

3.1 세계 투입산출표(ICIO)자료

앞에서 이론 으로 기술한 회계방법을 구 하려면, 

2) Koopman et al.[2014]의 무역 분해방법보다는 Borin and 
Mancini[2017]이 제시한 무역 분해방법이 보다 구체
이지만, 근본  차이 은 없다.

ICIO(International Input-Output)표, 즉 모든 

국제 부가가치창출을 한 데이터베이스  국제생산

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는 

첫째, 산업수 에서 각 국가 내의 간제품  최종제

품의 거래, 둘째, 모든 국가에서 각 산업의 생산에 부

가된 직  가치,  셋째, 각 산업의 총생산량이 명

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ICIO표는 단일 

국가 투입산출의 수집범 를 넘어선다. 산업별 모든 

거래 흐름의 원천과 사용, 그리고 이러한 모든 흐름에 

한 모든 간  최종 사용을 지정해야 한다. 불행히

도 재 이러한  세계  투입산출표는 제공되지 않

고 있다. 

실행 가능한 데이터세트를 제공하고, 실증 으로 

총 수출 분해를 수행하기 해 GTAP데이터베이스

(버  7)와 2차 수학  로그래  모델을 사용하는 

UN COMTRADE의 추가정보로 통합하여, 2014년

도 로벌 ICIO표를 사용하 다. 용모형은 먼  

GTAP 데이터와 결과데이터세트의 편차를 최소화하

고, 둘째, 각 부문  모든 국가에 한 공   수요 

균형을 보정하 으며, 셋째, 모든 부문별 양자무역 흐

름을 GTAP 데이터베이스에 일정하게 유지하 다. 

이 새로운 투입산출(ICIO)표 데이터베이스는 26개국

과 41개 분야로 종합하여 제공된다.

세부 인 산업 간  국가 간 간흐름을 산정하기 

해서는 먼  GTAP 데이터베이스의 부문차원에서 총

체  양자 간 무역흐름을 간, 소비  투자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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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Gross value added($M) Domestic value added($M) Ratio(%)

computer-related goods 35,522 19,328 54.40

electronic-related equipment 13,182 7,787 59.07

broadcast film service goods 20,347 21,770 93.88

communication service goods 7,872 4,913 62.41

SW 6,955 10,749 64.70

<Table 1> Value-added Analysis of Kor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무역 흐름으로 분리하고, 둘째, 특정 국가 출처의 제품을 

모든 목 지 국가 내에서 사용되는 각 부문으로 분류하

다. UN BEC에서 정의한 세 가지 최종 용도범주를 

COMTRADE의 6자리 HS 수 의 양측 무역 데이터

에 맞추어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 다. 이는 GTAP 

데이터베이스의 MCIO 테이블을 ICIO표로 변환하는 

Johnson and Noguera[2012]  Daudin et 

al.[2011]와 다르다. 그러나 각 양자 간 무역 흐름에서 

간재를 확인하기 해 상세한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GTAP 무역 데이터에 직  비례법을 용하 다. 

즉 간재와 최종재의 비율이 국내 공   수입제품에 

해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사용처에 의한 수입을 구별하기 해서 최종 용도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리 보 되고 

있으며, 비례법 용으로 몇 가지 주목할 결함을 잠재

으로 피할 수 있다. Feenstra et al.[2012]는 최근 

Feenstra-Hanson의 재료외  측정에 한 재 추정

에서 미국 수입품의 간재와 최종 제품을 분리하는 유

사한 근법을 사용하 다. Dean et al.[2011]은 비

례가정이 국 가공무역에서 간투입물로 사용되는 

수입물품의 비 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선진국이 수입에서보다 수출에서 간재의 비 이 높

고, 개도국에서는 반  상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수입 간재가 국내 공  간재와 

체계 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다.

이론 으로 최소 왜곡된 간재 추정치는 ICIO 계수

행렬 에서 의 각 블록행렬에 해 더 나은 행 체 

제어를 제공하여 ICIO 모형에서 가장 요한 매개변수

(국가 간 투입산출계수)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BEC에 의한 수입품의 구별은 비례가정보다 ICIO 데이

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유이다. 비례법에 

비례하여 BEC 방법이 개선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 불행히도  지구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 으로서의 진정한 국가 간 투입산출

계수가 필요하다. 다단계 생산의 확 효과가 고려될 때에 

기존 연구에서 양자 간 무역흐름으로부터 간재를 식별

하는 두 가지 체방법이 무역비용에 요한 향을 미친

다는 증거를 제시될 것이다.

3.2 정보통신산업 수출량 분해결과

<Table 1>과 <Table 2>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

업의 총 수출을 국내 수출 부가가치와 외국 수출 부가

가치구성비를 보여 다. 한국 총 수출에서 국내 수출 

부가가치비 이 가장 큰 정보통신부분은 방송  화 

련 부문이다. 체 으로 볼 때, 정보통신기기부문

이 정보통신서비스부문보다 로벌 수직  문화가 

더 활발함을 보여 다.

<Table 2>은 한국 정보통신산업 수출 상국으로 

국과 미국을 선정하여 비교하 다. 이는 총 수출액 기

과 부가 가치기 의 수출의 차이 을 설명한다. <Table 

2>에서 보듯이 수출액 기 보다 부가 가치기 의 비 이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로벌 수직  문

화가 상 으로 발 한 정보통신제조부문에서 그 차이

가 심하게 나타났다. 표 인 부문으로 국에 수출하

는 컴퓨터 련기기는 다른 정보통신산업부문보다 수직

 문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 다. 

가장 핵심  분석결과는 <Table 3>과 <Talbe 4>이

다. 이 두 표들은 이론  확장된 수식(2)을 사용하여 

2014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 총 수출량에 한 완

한 분해측정치를 보여 다. 행 번호는 수식의 각 항목 

순서 는 <Figure 3>의 상자번호에 해당한다. 처음 

세행은 수식(2) 의 오른쪽에 있는 세 항에 해당한다. 

<Table 3>과 <Table 4>에서 9가지 조건을 모두 독립

으로 계산하고, 총 수출액을 정확히 100%인 지를 확

인할 수 있다. 결과추정치는 세계  무역환경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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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Division
Gross

Exports

Section

Exports

Ratio

(%)

Gross

absorbed

Value

Added

Section

absorbed

Value

Added

Ratio

(%)

China

computer-related goods 168,773 75,309 44.62 93,996 24,623 26.20

electronic-related equipment 168,773 8,418 4.99 93,996 3792 4.03

broadcast film service goods 168,773 16.6 0.01 93,996 448 0.52

communication service goods 168,773 18.9 0.01 93,996 298 0.32

SW 168,773 41.8 0.02 93,996 358 0.38

US

computer-related goods 78,341 14,652 18.70 66,860 10,590 15.84

electronic-related equipment 78,341 2,800 3.57 66,860 2,155 3.22

broadcast film service goods 78,341 124 0.16 66,860 514 0.77

communication service goods 78,341 2.1 0.00 66,860 207 0.31

SW 78,341 2.6 0.00 66,860 223 0.33

<Table 2> Comparison of Export and Value Added Ratio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분해를 구성하며, 공식 무역통계에서 이 으로 계산되

는 것을 명확히 강조한다. 행 총계는 1에서 9행까지의 

합계를 보여 다.

로벌차원에서 해외로 흡수되는 수출에 부가된 국

내 가치만 부가가치 수출이다. 수출량의 외국 내용물 

외에도 해외에서 수입한 국내생산물은 공식 무역통계

에서 이 으로 계산되고, 두 번 국경을 넘기 때문에 일

부만 포함된다. 이러한 변환된 가치는 공식  무역통

계에서 여러 번 합산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흡수된 순 국내 부가가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Table 3>과 <Table 4>에 보고된 회계결과는 한 

이 에 기존 연구에서 용이 가능했던 것보다 수출에 

한 국내생산물의 상세한 분류를 제공한다. 정보통신

부문별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의 상  크기의 차이는 

해당 부문이 로벌 생산망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를 들어 컴퓨터 련 

제조부문의 경우에 국수출에 부가된 외국 부가가치의 

비 은 24.7%(7+8 번째 열)이 고, 처음 수출한 다음 

국내 총생산(GDP)은 0.61% (4+5 번째 열)수출의 

부분이 국내 부가가치를 반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비교해 보면, 컴퓨터 기기부문과 자기기부문의 

가공수출의 경우 총수출에서 외국 GDP의 비 은 각각 

46.5%와 55.8%이며, 외국에서 생산되는 간재의 총 

수출량의 10.1%와 7.6%를 차지한다(9열). 이는 국내 

부가가치가 양국의 가공수출 가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더욱 요한 것은 미국 15개주의 

1-VAX 비율(11 열)이 수입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자체 국내생산물(12.4%  25.4%)에서 비롯된 미국 

수출의 이 계산의 약 반이 반 된 것이다. 조 으

로 국가공수출의 이 계산은 거의 모두 수입된 외국생

산물(56.9%  63.4%)에서 나온다. 이 계산은 미국의 

수출업자들과 국가공수출업자들의 로벌 생산사슬

의 선두와 꼬리에서의 치를 보여 다.

4번째에서 9번째 행에 나열된 각국의 총 수출에서 

이  계산된 요인의 구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의 

수직  문화에 참여하는 방법과 로벌 생산사슬에

서의 상 인 치에 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이  계산된 총 수출의 약 

0.71%가 본국으로 돌아간 국내생산물(0.25/35.16)

에서 나온다. 반면 국의 경우에는 약 32.68%가 본

국으로 돌아간다. 비교해 보면 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서는 국내생산물이 극히 일부만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

국생산물이 지배  경향이 있다. 해외생산물에서 한국

의 컴퓨터 기기생산자는 국  베트남의 수출 가공

지역은 최종 제품수출에 큰 비 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로벌 생산사슬의 최종 제품의 조립으로 역할

을 한다. 한국을 포함하는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 경제

의 경우에 간재 수출의 비 과 다  국경 간 무역 

간재 무역으로 인한 순수한 이  계산된 부분이 훨씬 

더 높다. 마찬가지로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네

시아, 필리핀과 같은 상  천연자원생산자들은 간재 

수출을 해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는 간수출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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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composition 

factor

China US

Part

Ratio(%)

Total

Ratio(%)

Part

Ratio(%)

Total

Ratio(%)

　computer-

related goods

1 25.06 11.18 25.87 4.84

2 25.59 11.41 34.64 6 

3 13.25 5.91 4.33 1 

4 0.32 0.14 0.07 0 

5 0.29 0.13 0.08 0.01

6 0.57 0.25 0.1 0.02

7 13.45 6 13.88 2.6

8 10.57 4.72 16.94 3.17

9 10.9 4.87 4.09 1 

Total 100 44.62 100 18.7

electronic-related 

equipment　

1 25.24 1.26 43.22 1.55

2 35.49 1.77 23.4 0.84

3 7.75 0.38 2.34 0.08

4 0.19 0.01 0.05 0

5 0.17 0.01 0.04 0

6 0.27 0.01 0.05 0

7 11.28 0.56 19.32 0.69

8 13.9 0.69 9.63 0.34

9 5.71 0.29 1.95 0.06

Total 100 4.99 100 3.58

<Table 3> Global Value Chai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nufacturing Sector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제조 간업

체의 상  생산자에게도 해당된다.

<Table 3>에 보고된 9개 기본 구성요소의 수치를 

기존 추정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Johnson  

Noguera(2012)가 제안한 총 수출(VAX)비율에 부

가가치를 알 수 있다. 행 7, 8  9를 합산하면 VS

유율을 보여 다. 수직 문화 연구에서 폭넓게 논의되

는 국내생산물의 비율을 행 1부터 6을 합산하여 보여

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계 생산사슬에 얼마나 집

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계산하

여 수직무역 유율을 보여 다.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한 국내생산물 부

가가치와 외국 생산물 부가가치를 비교하면, 고소득 

국가수출과 신흥 시장경제국가수출 간의 흥미로운 

차이 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분의 신흥 시장경제수

출에 해 이 두 수치 차이는 아주 작다. 즉 부분의 

신흥 국가에서는 국내생산물의 부분이 한국으로 

돌아간다.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에 국내생산물 유

율과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유율의 차이가 더 크다. 

이는 선진국에 상 으로 더 많은 하 부문을 수출

한다는 사실을 반 하고 있으며, 이들 간재에 포함

된 가치의 일부는 선진국에 한 다른 나라의 수출의 

일부로 나타난다. 고소득 국가와 신흥 시장국가 간의 

이러한 수직  문화차이는 보다 정확한 국내생산

물 유율과 VAX 비율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명

확하지 않다.

반면 정보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 이런 차이가 명확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국내 수출의 부분이 신

흥국가 는 고 소득국가에 계없이 하  최종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지 외 으로 SW부

문의 경우에는 수출 상국별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로벌 공 사슬차원에서 볼 때, SW부문은 

정보통신 기기부문과 정보통신 서비스부문의 간  

수직 문화 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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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composition 

factor

China US

Part

Ratio(%)

Total

Ratio(%)

Part

Ratio(%)

Total

Ratio(%)

broadcast film 

service goods　

1 32.91 0 25.47 0.04

2 74.53 0 87.18 0.14

3 15.08 0 3.54 0

4 0.35 0 0.07 0

5 0.34 0 0.08 0

6 0.64 0 0.08 0

7 3.28 0 2.53 0

8 3.41 0 5.75 0.01

9 2.37 0 0.76 0

Total 100 0.01 100 0.16

communication 

service goods　

1 28.58 0 24.02 0

2 52.56 0 58 - 

3 3.4 0 3 - 

4 0.07 0 0 - 

5 0.09 0 0.06 0

6 0.12 0 0.05 0

7 5.11 0 4.3 0

8 8.95 0 9.91 0

9 1.1 0 1 - 

Total 100 0.01 100 0

SW

1 60.12 0.01 17.27 0

2 15 - 58 - 

3 4 - 4 - 

4 0 - 0 - 

5 0.08 0 0.08 0

6 0.14 0 0.08 0

7 15.78 0 4.53 0

8 3.46 0 14.27 0

9 2 - 2 - 

Total 100 0.02 100 0

<Table 4> Global Value Chai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nufacturing Sector

3.3 로벌가치사슬의 분석시사

본 연구의 이론  시사 으로 한 나라의 수출 분해

결과는 다양한 연구  정책  질문에 답을 다. 먼  

국제무역분석의 표 이 된 시비교우 (RCA)개념

은 그간에 많은 연구  정책 응용분야에서 유용함을 

보 다. 이 간단한 지수는 세계 수출에서 동일한 부문

의 세계 평균에 비례하여 한 국가의 총 수출에서 한 부

문의 유율로 정의된다. 즉 RCA가 1을 과하면, 

해당 국가에서 비교우 가 있으며, RCA가 1보다 낮

으면, 그 나라는 그 분야에서 명백하게 비교열 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시비교우 지수의 가장 큰 문제

은 공식 무역통계에서 특정 부가가치 구성요소의 이

 계산으로 계산수치가 오도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총 수출 회계방식은 수출에 부가

된 국내 가치에 을 맞추어 이  계산문제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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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는 기술  방법을 보여 다. 한 국가의 수출

에서 국내 부가가치 는 국내 총생산(GDP)은 한 국

가의 생산특성(수출의 국내 요소총량)을 기술하기 때

문에 수출이 흡수되는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산업 정책  시사 으로 로벌가치사슬분

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에서 로벌 수

직 문화 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와 SW

부분에서 국과 미국의 부가가치가 다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4> 참조>. 이러한 정보통신부문의 무역 상은 우리나라

의 수출액 에서 다른 나라의 간 생산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되며, 이 결과로부터 수직  

문화가 높은 산업부문으로 볼 수 있다.

4. 요약  시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가가치  이  계산에 의한 

한 국가의 총 수출을 충분히 분해할 수 있는 통일된 개념

 틀을 소개하 으며, 우리나라  요한 국가의 정보

통신산업분석에 용하 다. 본 새로운 로벌 가치사

슬에 한 분석 임워크는 수직  문화와 부가가치

교역에 한 이 의 모든 측정방법을 통합하여 여러 국

경에서의 상품  서비스 교역을 설명한다. 부가가치 

 이  계산구성요소와 공식  총 무역통계 사이에 완

한 일치를 통해서 세무역자료수집의 행 방법을 

크게 바꾸지 않고, 국민계정체계(National Account 

System)로 부가가치가 높은 무역개념을 수용할 가능

성을 열어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심으로 미국과 국시

장에 하여 정보통신산업(ICT)의 로벌 가치사슬

에 한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하 다. 먼  정보

통신산업의 경우에 수출액 기 보다 부가 가치기 의 

비 이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로벌 

수직  문화가 상 으로 발 한 정보통신제조부

문에서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표 인 정보통

신산업부문으로 국에 수출하는 컴퓨터 련기기는 

다른 정보통신산업부문보다 수직  문화가 심화되

었음을 보여 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부

문의 수직  문화에 참여하는 방법과 로벌 공 사

슬에서의 상 인 치를 알 수 있었다. 즉 미국 상 

경우에 이  계산된 총 수출의 약 0.71%가 한국으로 

돌아간 국내생산물(0.25/35.16)에서 나온다. 반면 

국의 경우에는 약 32.68%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로벌 공 사슬차원에서 볼 때, SW부문

은 정보통신기기부문과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의 간  

수직  문화 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 연구과제로 앞에서 논의된 제는 가능한 응

용 로그램을 완 히 포함하지 않는다. 를 들어 

앙은행과 IMF는 총수출입에 기 한 무역 가 치를 

사용하여 일상 으로 실효환율을 계산한다. 개념 으

로 더 좋은 방법은 총 거래기간보다는 부가가치 거래

의 상 인 요성을 토 로 무역 트 를 가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출 분해방법은 이러한 계

산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로 일부 연구 는 정책 

질문에 해서는 환율변동에 한 국가의 양자 간 

는 다자간 무역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가가

치 거래와 총 거래 간의 잠재 인 불일치가 있음을 인

식하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 투입산출표를 용

한 분해방법은 이러한 교정을 허용한다.

추가 용의 시로서 한 국가의 총수출이 다른 국

가로부터 부가가치를 부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조건

에서 양국 간 무역수지는 총 교역조건과 크게 다를 수 

있다.3) 일반  추정에 따르면, 국은 다수의 로벌 

공 사슬에서 최종 조립자이며, 다른 많은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구성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서유럽 국가와의 무역 흑자가 부가가치로 측정된다. 

반 로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무

역흑자가 부가가치기 으로 더 증가한다. 일본은 아시

아 역에 부품과 부품을 수출하여 조립하고, 최종 제

품으로 최종 으로 미국  서유럽 국가에 수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의 로벌 공 사슬 에서 좋은 시사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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